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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주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는 설명에 관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사진으

로 본 것보다 눈으로 직접 본 것을 설명하는 것이 더 확실하듯이 영계의 세계도,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세

계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직접 겪고 영의 눈과 육의 눈으로 확실히 보고 겪으시어 진실된 삶 속에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오신 선생님을 통해 제대로 잘 배우게 하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에 대해 설명을 잘 해주고, 잘 가르쳐 주고, 잘 증거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최고로 

높은 사명을 받은 자라 하셨는데 선생님께서 섬세하고 자상하게 가르쳐 주시며 부드러운 설득의 카리스마

로 섭리역사를 펴 오시면서 지금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어 삶의 수준이 높아지고,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

의 대상체로 모시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길 또한 깊이 기도하여 신령한 영감으로 

찾아가게 하시며, 사람과 세상과 영적인 세계까지 알게 하시어 분별하게 하시며, 더 귀한 것을 얻어 지구가 

만들어진 이래로 최고로 축복받은 성약역사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크고 귀한 축복의 역사를 그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께 받았사오니 기뻐하여 천국의 역사를 이루

게 하시고, 감사하여 하나님께 또 받게 하시며, 찬양하고 노래하여 주께서 듣게 하시며, 성경을 보아 성자께

서 말씀하게 하시며, 행동하여 주가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부들이니 사랑하여 성자

와 대화하여, 외롭지 않도록 늘 기도드려 성자께서 들어주게 하시며, 새벽을 깨워 여호와께서 좌정하시고 

주가 오심을 믿고 더 깊고 높은 사랑으로 오늘도 삶 가운데 온전히 그 분을 모시겠습니다.

 또한 배워서 지식으로 아는 것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아는 단계라 하셨습니다. 깨달음으로 아는 것은 자기 

실력으로 아는 것이라서 배워서 지식으로 아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고, 힘도 다르고, 능력도 다를진대 깊이 

깨달아 마음이 감동되어 실천함으로 많은 생명들을 옳은 데로 구원하는 생명구원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

옵소서. 또한 휴거는 비워내는 회개이며, 성자와 구원자와 같이 사는 사랑이라 하셨사오니 오늘도 온전히 

맑음으로 더 비워내어 깨끗한 인생되게 하시며, 이 세상의 모든 육적인 것들이 보이지 않도록 주님 사랑에 

눈이 멀어 사랑 뿐인 사랑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도 단계가 있다 하셨사오니 먼저 성자가 보내주신 구원자를 만나 그를 통해 전해주시는 시대말씀으

로 우리의 생각, 마음, 정신, 생각을 성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시켜 100선의 휴거를 이루게 하시

며, 두 번째 성자와 구원자를 혼으로 만나 사랑하여 200선의 휴거까지 오르게 해주시고, 세 번째 성자와 구

원자를 영으로 만나 완전한 영휴거 단계인 300선에 오를 수 있도록 단계적인 사랑의 길을 온전히 밟아 오

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깊이 기도드리며, 삶속에서 삼위와 구원자를 부르며 기도드리며 대화하여 성

령이 충만하여 구원자를 통해 성자 앞에 죄사함을 받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 기쁨으로 일어날 

것을 진정 믿습니다. 

 성자와 구원자께서 우리 삶에 직접 관여하시고, 손대주시고 코치해 주실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중심에 오직 

그만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우리의 혼과 영이 구원자를 만나도록 눈을 뜨게 하며, 우리의 마음, 

정신, 생각, 행실이 구원자와 성자를 사랑하도록 만드는 촉진제 역할을 한다고 하셨사오니 성령을 소멸치 

않도록 늘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천국의 귀한 말씀과 성삼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귀히 담아주

시는 선생님을 축복하여 주시며,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사 완전한 성약독립의 역

사를 이루어 가시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의 몸이 되어 애쓰는 조건을 세워 나가는 두 증인 가

운데 심정과 사랑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실천으로 역사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섭

리사 모든 형제들 가운데도 꺼지지 않는 사랑의 불길,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성자 주님, 선생님 참 고맙습니다. 진정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성삼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

광돌리오며 사랑하는 성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